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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과 학업소진의 관계: 

욕구지지적 교수행위와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순차적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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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인이 가진 소명의식이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교사

의 소명의식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학생 인식을 기반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

로 교사의 소명의식이 학생의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및 그러한 영향의 기제를 알아보기 

위해 대한민국 고등학생 298명을 대상으로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의 소명의식과 학생의 학업

소진 간의 관계가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 및 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만

족에 의해 매개되는지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

명의식과 학생의 학업소진의 직접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은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를 매개로 학생의 학업소진과 

부적인 간접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은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매개변인 1) 및 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만족(매개변인 2)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학생의 학업소진과 부적인 간접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논하였다.

주요어 : 소명의식, 학업소진, 욕구지지적 교수행위, 기본심리욕구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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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에게 있어 학업은 중요한 과업이며, 대

부분의 학생들은 초, 중, 고를 거쳐 오랜 기간 

동안 학업이라는 활동에 열중해야 한다(Lee & 

Sohn, 2017; Yang, 2017).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학업을 중시하며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이후

의 진학 및 직업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학업에 대한 집중

과 적응, 그리고 성과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

어진다(Shin et al., 2011; Yang, 2017). 그러나 

국내 연구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들은 학업 영

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예를 들어 한혜림과 이지민(2018)이 한

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내 학생의 주관적 삶

의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중학교 1학년부터 고

등학교 3학년까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OECD(2019a)의 2018년 국

제 학업 성취도 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에 따르면, 한국의 중, 

고등학생들의 읽기, 수학, 그리고 과학 방면의 

성취는 OECD 국가 중 평균 이상으로 나타

났지만, 성취도의 추이를 보면 세 분야 모두 

이전과 비교했을 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학생의 안녕감 부문에서는 실패에 대

한 두려움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고, 자기효

능감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조성민, 구남욱, 

2020; OECD, 2019b). 삶의 만족도는 이전 조

사에 비해서는 상승한 추세였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평균 이하로 집계됐다(OECD, 

2019b).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의 학생들이 학

업 관련 스트레스를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학업소진(academic 

burnout)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

한 주의가 필요하다(조수현 외, 2018; Jung et 

al., 2015). 

  학업소진은 학생이 지나친 학업요구에 의해 

탈진을 경험하고, 학업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

을 하며, 자신의 학업수행능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뜻한다(Schaufeli et al., 2002; 

Shin et al., 2011). 특히 학생의 학업소진은 학

업수행능력의 저하뿐만 아니라 우울감, 실패

에 대한 두려움, 학업에 대한 반감 등으로 이

어질 수도 있으므로 학생의 안녕감을 증진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가 필요한 요소이

다(Madigan & Curran, 2021; Tuominen-Soini & 

Salmela-Aro, 2014). 

  학업소진에는 매우 다양한 변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업에 대한 지

나친 요구, 주변의 높은 기대, 통제감 결여 등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adigan & 

Curran, 2021).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학생 자신

이 학업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교사가 미치는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조수현 외, 2018; Kim et al., 2021; 

Madigan & Curran, 2021). 예를 들어 조수현 등

(2018)의 연구에서는 교사, 부모, 또래의 지지

를 받은 학생들은 학업소진은 덜 경험하는 반

면 학업열의는 더 높게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교사가 어떤 태도로 학생을 대하는지는 학

생의 적응과 학업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

(Madigan & Kim, 2021; Stroet et al., 2013). 교사

가 지나치게 학업을 강조하며 요구만 하는 경

우에는 학생들이 소진을 경험할 수 있지만, 

지지와 함께 적절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의

를 갖고 학업에 임한다(조수현 외, 2018). 이러

한 교사 행동의 차이를 이끄는 변인으로 고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명(calling)이다. 소명

이란 가족 혹은 사회와 같은 자기초월적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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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부름을 바탕으로 자신의 일 또는 역할에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직업

을 통해 타인 및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

을 의미한다(Dik & Duffy, 2009).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명을 가진 교사는 높은 사명감과 헌

신으로 학생들의 삶의 안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다(Buskist et al., 

2005; Madero, 2020). 특히 학교 장면에서 교사

는 학업과 관련하여 학생과 직접적인 피드백

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인물이라

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가 가진 소명의식이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의 소명 연구는 소명을 가진 개인, 

즉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됐

다. 그러나 몇몇 선행연구를 보면 한 개인이 

가진 소명의식은 그 사람과 연결된 타인에게

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예를 들어 Dalla Rosa 등(2018)의 연구에

서는 학생이 지각한 멘토의 소명은 추후에 학

생이 소명을 가지는 것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

으며, 박지영과 손영우(2018)의 연구에서는 부

하가 지각한 상사의 소명의식이 부하의 직무

만족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와 같이 멘

토, 상사 등 중요한 상호작용 대상의 소명의

식이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

려할 때, 교사의 소명의식 역시 교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사 자신이 평가한 소

명의식이 아닌 학생이 평가한 교사의 소명의

식을 주요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교사 자신은 

소명의식이 높다고 느끼더라도 그 소명의식을 

학생이 지각할 수 없다면 학생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Dalla Rosa 등(2018)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멘토

의 소명의식을 평가했고, 이것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학생들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 역시 학생들의 학업 

적응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

였다.

  학업에 대한 요구와 스트레스가 높은 국내 

청소년들에게 교사가 가진 직업에 대한 태도

가 학생의 학업소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교사들이 

자신의 직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실제 교육장

면에서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하는지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이 어떤 기제

를 통해 학생의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

  Dik과 Duffy(2009)에 의하면 소명의식이란 

삶의 특정한 일 또는 역할에 대해 목적성

(purpose), 친사회적 동기(prosocial motivations), 

그리고 초월적 부름(transcendent summons)을 인

식하는 것을 뜻한다. 전통적으로 소명이라는 

용어는 종교적 뿌리를 가지고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 개념이 확장되어 더 이상 종교

적인 의미로 제한하지 않는다(Dik & Shimizu, 

2019; Steger et al., 2010). 일반적으로 소명은 

자신의 일을 바라보는 관점 혹은 태도로 이해

할 수 있는데,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

의 일을 통해 삶의 의미를 실현하거나 더 나

은 세상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Dik 

& Duffy, 2009). 만약 교사가 소명의식을 가지

고 있다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혹은 더 높

은 명예나 지위를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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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 일을 통해 학생

의 삶이나 사회 발전의 측면에 기여할 수 있

다고 믿을 것이다.

  소명은 직업 영역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친

다. 예를 들어 소명의식은 경력몰입 및 조

직몰입과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Duffy et al., 

2011), 근로자의 잡크래프팅(Bhutta et al., 2019), 

직무열의(Choi et al., 2020), 그리고 직무만족과

도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rzer 

& Ruch, 2012; Wrzesniewski et al., 1997). 그뿐

만 아니라, 소명의식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

을 의미 있게 예측한다. 구체적으로 소명의식

은 삶의 의미와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Dik et 

al., 2012), 외상 후 성장에 기여하고(Seol et al., 

2021), 심리적 적응과도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teger et al., 2010). 

  교사의 소명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우리 사회는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그 이상의 역할

을 기대한다(오희정, 김갑성, 2017). 교사는 다

음 세대까지 사회의 맥이 이어지도록 하는 중

요한 역할을 맡은 존재이며, 학생의 학업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 전인격 형성에도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존재로 보고 있기에(오희정, 김

갑성, 2017; Baker et al., 2008; Madero, 2020; 

Skinner & Belmont, 1993) 교사의 소명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

적으로 소명이 높은 교사는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소명의식은 교사의 직무열의를 정적으로 예

측했으며(Seco & Lopes, 2013), 직무만족과 정

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차정주, 

강호수, 2014). 더불어 교사의 소명의식은 교

사가 인식하는 일의 의미 및 삶의 만족과도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진

이, 이지연, 2014).

  소명 이론인 Work as Calling Theory(WCT; 

Duffy et al., 2018)에 의하면 소명의 효과는 단

순히 소명을 의식하는 것을 넘어서 그러한 소

명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즉 소

명수행(living a calling)을 할 때 더욱 효과가 명

확해진다. 소명 연구자들은 개인이 소명을 가

지고 있는 것과 소명대로 사는 것이 다른 차

원임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Duffy 등(2012)은 

소명의식과 경력몰입의 관계를 소명수행이 조

절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는데, 소명수행의 

수준이 높을 때는 두 변인의 관계가 정적으로 

유의했던 것에 반해 소명수행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두 변인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소명수행을 소명의식의 조절

변인이 아닌 매개변인으로 분석한 Duffy 등

(2016)의 연구에서는 소명수행이 소명의식과 

삶의 만족도 간의 정적인 관계를 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소명수

행을 나타내는 기제로서 욕구지지적 교수행위

(need-supportive teaching)의 역할을 보고자 하였

다. 비록 소명수행이 욕구지지적 교수행위라

는 구체적인 행동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소명의식이 높은 교사가 소명을 실행함으로써 

나타나는 행동 양식 중 하나가 욕구지지적 교

수행위일 것이라 예상하였다. 즉, 학생이 지각

한 교사의 소명의식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

는 과정에서 학생이 지각할 수 있는 명확한 

수행의 모습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으며, 구체

적으로 욕구지지적 교수행위라는 관측 가능한 

행동을 통해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

이 학생의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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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과 학생의 학

업소진 간의 관계

  소진 (burnout)이란 정서적 탈진 (emotional 

exhaustion), 냉소 (cynicism), 그리고 무능감

(inefficacy)으로 이루어진 심리적 상태를 뜻한다

(Maslach et al., 1997; Maslach & Leiter, 2016). 구

체적으로 소진을 겪는다는 것은 자신의 일에 

대해 짙은 정서적 피로감을 경험하고, 현재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일 수행능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뜻한다(Maslach et al., 2001). 학생을 대상

으로 소진을 논할 때는 학생의 학업활동을 중

점으로 소진을 개념화하는데, 구체적으로 학

업소진이란 학생이 지나친 학업요구에 의해 

탈진을 경험하고, 학업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

을 하며, 자신의 학업수행능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Schaufeli et al., 2002; 

Shin et al., 2011). 

  학업소진은 학생의 학업수행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학

업소진과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한 Madigan과 Curran(2021)의 연구에 의하

면 학업소진과 학업성취 사이에는 부적인 관

계가 존재한다. 또한 학업중퇴를 결심한 학생

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높은 수준

의 학업소진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Bask & 

Salmela-Aro, 2013). Lee 등(2020)의 연구에서는 

학업에 대한 반감과 학업소진이 상호 예측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Tuominen-Soini와 

Salmela-Aro(2014)의 연구에서 소진됨(burned-out)

으로 분류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평

균적으로 스트레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

고 우울감은 더 높았지만, 학업성취와 자존감

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Salmela-Aro 등(2009)과 윤여진과 정인경(2014)의 

연구에서도 일치하게 나타났다.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Gong 등(2013)의 연

구에서는 교사의 소명의식이 교사가 인식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교사의 소진의 관계

를 매개했는데, 소진과 소명의식 사이에는 부

적인 직접관계가 나타났다. 비록 소명의식과 

소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교

사의 소명의식이 학생의 학업소진을 낮추는 

일종의 보호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지만, 소명이 높은 사람들은 일에 대한 

강박적인 열정으로 인해 일중독에 시달리거나 

과도하게 업무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Choi et al., 2020; Dalla Rosa & 

Vianello, 2020). 나아가서 소명의식이 높은 사

람은 자신이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만큼 타

인도 그러하길, 더 높은 수행을 보이길 기대

하기도 한다(Vinje & Mittelmark, 2007). 학업에 

대한 교사의 요구가 학생의 학업소진을 높일 

수도 있다는 연구를 고려했을 때(조수현 외, 

2018), 소명의식이 높은 교사라 하더라도 학생

에게 과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교사의 소명의

식이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소명의식이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기제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이 학

생의 학업소진과 어떠한 직접적인 관계가 있

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학업소진을 줄일 수 있

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파악함으로써 학생 

관점에서 보았을 때 소명의식이 높은 교사의 

어떠한 특성이 학생에게 긍정적인 보호요인 

혹은 자원으로 작동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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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과 학생이 지

각한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 간의 관계

  소명의식이 높은 교사는 자신의 일을 통해 

큰 의미감을 경험하며, 교직을 통해 학생들에

게 도움을 주고자 하며, 외적 원천으로부터 

교사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신념을 욕구지지적 교수행위로 

표현하고자 할 것이다. 

  욕구지지적 교수행위란 학생의 기본적인 심

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교수자의 행동을 

뜻하는데(Skinner & Belmont, 1993; Stroet et al., 

2013), 이 개념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동

기가 충족되는 것이 안녕감으로 이어진다는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으로

부터 파생된 개념이다(Ahn et al., 2019; Ryan 

& Deci, 2020; Skinner & Belmont, 1993; Stroet 

et al., 2013). 욕구지지적 교수행위를 하는 

교사들은 구체적으로는 자율성 지지(autonomy 

support), 구조(structure), 그리고 관여(involvement)

와 관련된 행동을 한다. 자율성지지 행위는 

학생에게 학습과 관련된 선택을 할 기회를 주

고, 학습 활동의 의의를 제시하며 강압적인 

언어 사용은 자제하는 것을 뜻한다(Stroet et 

al., 2013). 구조와 관련된 행동은 학생에게 학

습활동과 관련해서 뚜렷한 지시 및 설명을 제

공하고, 학습활동에 대한 교수자의 기대사항

을 명확하게 하며, 학생의 수행수준과 관련해

서 피드백 및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학습활동

을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확실하게 구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Stroet et al., 

2013). 마지막으로 관여와 관련된 행동은 교수

자가 학생에게 관심을 보이고, 시간과 같은 

자원을 활용해서 학생과 상호작용하며 학생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Stroet et al., 2013). 즉, 욕구지지

적 교수행위를 하는 교사는 학생의 자율성

(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그리고 관계성

(relatedness)이라는 기본적인 심리 욕구를 충족

시킬만한 행동을 더 많이 한다. 한편, 욕구지

지적 교수행위와 학생 관련 변인(예: 학업동

기)의 관계는 욕구지지적 교수행위를 교사 자

신 혹은 제삼자가 보고한 수준이 아니라 학생

이 지각한 수준으로 측정했을 때 가장 일관적

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Stroet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지각

한 욕구지지적 교수행위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자기결정성 이론의 틀 위에서 소명과 욕구

지지적 교수행위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

로 예상하였다.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

는 교사의 자율적 동기가 선행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Van den Berghe 등(2014)은 교사들

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교직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가장 높은 군집이 학생들을 

대할 때 욕구지지적 교수행위를 가장 자주 한

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마찬가지로 Rocchi와 

Pelletier(2017)의 연구에서 코치의 자율적 동기

는 코치의 욕구지지적 행위와 정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에 반해, 코치의 타율적 동기는 코

치의 욕구좌절적 행위와 정적인 관계가 있었

다. 이러한 양상은 Slemp 등(2020)의 메타분석

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소명의식이 높은 사

람은 자신의 일에 대해 큰 의미감을 경험하며, 

자신의 일을 통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력

을 끼치고자 하는데(Dik et al., 2012; Lysova et 

al., 2019), 자신의 일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 및 신념은 자율적 동기로 이어진다. 예

로 Conway 등(2015)은 다이어리 기법을 통해 

소명이 자율적 동기와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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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명의식이 높은 교사는 

욕구지지적 교수행위의 수준도 높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와

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만족 간의 관계

  앞서 언급하였듯이 욕구지지적 교수행위는 

자기결정성 이론의 하위 이론 중 하나인 기본

심리욕구 이론(basic psychological need theory)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기본심리욕구 이론이 주

장하는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는 각각 자율성, 

유능감, 그리고 관계성인데, 자율성이란 자신

의 행동에 대한 주인의식 및 그것을 기꺼이 

하는 것을 뜻하고, 유능감은 자신의 삶 속에

서 효능감과 숙달됨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

며, 관계성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애착과 

연결됨을 경험하는 것을 뜻한다(Ryan & Deci, 

2000, 2020). 욕구지지적 교수행위의 자율성 

지지는 자율성 만족에, 구조는 유능감 만족에, 

그리고 관여는 관계성 만족에 기여한다(Ryan 

& Deci, 2020; Skinner & Belmont, 1993; Stroet et 

al., 2013).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가 학생의 기본

심리욕구 만족(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선행연구를 통해 지지

가 된 바 있다(Adie et al., 2008; Ryan & Deci, 

2020; Stroet et al., 2013; Taylor & Ntoumanis, 

2007). 한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Jang 등(2016)의 종단연구에서는 교사의 자율

성 지지가 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매개

로 학생의 학업열의와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또한 신현숙(2017)은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

행위가 학생의 관계성 및 자율성 만족을 매개

로 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인 관계가 있

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양상은 Stroet 

등(2013)의 체계적 문헌고찰에도 동일하게 나

타났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가 높으면 

학생의 기본심리 욕구 만족 또한 높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더 나아가서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 그리고 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만족

과 같은 구체적인 매개 기제를 통해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이 결과 변인인 학생

의 학업소진과 부적인 간접관계를 형성할 것

이라 예상하였다.

학생이 지각한 욕구지지적 교수행위 및 기본

심리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는 학생의 주관

적 안녕감 및 학업 관련 변인과 긍정적인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진행한 Jang 등(2009)의 연구에

서 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학생의 기본심리욕

구 만족을 매개로 학생의 부정정서와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Mouratidis 등(2013)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구조 

관련 행위가 학생의 긍정정서는 높이고, 부정

정서는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숙(2017)

은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가 학생의 기

본심리욕구 만족을 매개로 학생의 주관적 안

녕감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 

이러한 관계는 다른 연구에서도 지지가 된 바 

있다(Adie et al., 2008; Behzadnia, 2020; Chirkov 

& Ryan, 2001).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Hornstra 등(2021)에 

의하면,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를 가장 

높게 보고한 학생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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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효능감, 학업열의, 그리고 학업성취가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욕구지지적 교수행위와 학업소진 간의 부적 

관계는 선행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Adie et 

al., 2008; Kaplan & Madjar, 2017; Salmela-Aro et 

al., 2009). 특히 Langan 등(2015)은 코치들을 위

해 12주 동안 욕구지지적 행위를 증가시키기 

위한 개입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는데, 프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집단 코치들의 선수들

은 개입 후 소진에 변화가 없거나 소폭 감소

한 것에 반면, 통제 집단 코치들의 선수들은 

같은 기간 후 소진이 증가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즉, 코치들의 욕구지지적 행위가 선수들

의 소진에 보호기제로 작용했다는 뜻이다. 사

회적 지지와 학업소진 간의 관계에 대해 메타

분석을 실시한 Kim 등(2018)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이 학교 및 교사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지

는 학생의 학업소진과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 관계는 사회적 지지의 

원천이 친구 혹은 부모일 경우보다 효과크기

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와 학생의 학업소

진 간에 부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

으며, 나아가서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욕구지

지적 교수행위가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

의식과 학생의 학업소진 간의 부적인 간접관

계를 매개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선행연구를 보면 기본심리욕구 만족 또한 

소진과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예를 들어 Van den Broeck 등(2008)은 직무

요구와 정서적 탈진(소진)의 관계를 기본심리

욕구 만족이 매개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Sulea 

등(2015)의 연구에서는 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학업소진 사이에는 부적인 관계가 있

었으며,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Big 5 성격요인

보다도 학업소진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Cho

와 Jeon(2019)의 연구에서도 기본심리욕구 만

족과 소진 사이에는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Van den Broeck 등

(2016)의 메타분석에서도 둘 간의 부적인 관계

가 지지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학생

의 학업소진 사이에는 부적인 관계가 있을 것

이라 예상하였으며,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욕

구지지적 교수행위와 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만

족 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기존 연구를 

고려해서 이 두 매개변인이 학생이 지각한 교

사의 소명의식과 학생의 학업소진 간의 부적

인 간접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라 예

상하였다. 

연구가설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자기

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학생이 지각한 교사

의 소명의식이 학생이 지각한 욕구지지적 교

수행위(매개변인 1)와 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만족(매개변인 2)을 통해 학생의 학업소진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 예상하였다(Ryan & 

Deci, 2020). 즉, 학생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교

사의 높은 소명의식을 통해 나타나는 교사의 

높은 수준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가 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

해 충족된 학생의 기본심리욕구가 학생의 학

업소진을 낮추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하

였다. 또한 욕구지지적 교수행위 그 자체로도 

학업소진을 낮출 수 있다는 기존 연구를 고려

해서 욕구지지적 교수행위가 학업소진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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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영향을 미치는 관계도 예상하였다(Salmela-Aro 

et al., 2009). 연구모형은 그림1에 제시하였다.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은 

학생의 학업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구체적으로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

의식이 높을수록 학생의 학업소진이 낮을 것

이다.

  가설 2.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는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과 

학생의 학업소진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구체

적으로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이 높

을수록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

수행위가 높을 것이고, 이에 따라 학생의 학

업소진은 낮을 것이다.

가설 3.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은 학

생이 지각한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와 

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학생의 학업소진과 부적인 간접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

터 승인을 받았다. 온라인 설문업체 dataSpring

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했고, 참가자들은 현금

으로 환전 가능한 소정의 설문업체 포인트를 

받았다. 설문에는 298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했

으며, 평균 연령은 17.03세(SD = 0.49)였다. 남

성은 122명(40.9%), 여성은 176명(59.1%)이었다. 

참가자들의 종교는 무교 212명(71.1%), 개신교 

52명(17.4%), 천주교 19명(6.4%), 불교 12(4.0%), 

이슬람 1명(0.3%), 기타 2명(0.7%)이었다. 참

가자들의 학교유형은 일반고등학교 224명

(75.2%), 특수목적고등학교 13명(4.4%), 특성화

고등학교 50명(16.8%), 자율고등학교 6명(2.0%), 

기타 5명(1.7%)이었다.

측정도구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심예린과 유성경(2012)이 Dik 등(2012)의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CVQ)를 한글

로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소명 척도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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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참

고해서 A(학생)가 B(교사)의 소명의식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예: 박지영, 손영

우, 2018; Dalla Rosa et al., 2018). 담임선생님의 

소명을 묻고자 했기에 ‘나’라는 호칭을 ‘담임

선생님’으로 수정했으며, 담임선생님의 현재 

직업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진로’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일’로 수정했다. 총 3요인, 

12문항이며, 초월적 부름-존재 4문항(예: ‘담임

선생님은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에 의해 이

끌려 현재 하고 있는 분야의 일을 하게 되었

다’), 목적/의미-존재 4문항(예: ‘담임선생님에

게 있어서 자신의 일은 삶의 의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친사회적 지향-존재 4문항

(예: ‘담임선생님에게 있어서 자신의 일은 공

익에 기여한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리커

트 형식(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으로 

측정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심예린과 유성경(2012)의 연구에서 초월

적 부름-존재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3, 목적/의미-존재의 내적 일치도는 .74, 

친사회적 지향-존재의 내적 일치도는 .71이었

으며,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85였다. 본 

연구에서 초월적 부름-존재의 내적 일치도는 

.65, 목적/의미-존재의 내적 일치도는 .82, 친사

회적 지향-존재의 내적 일치도는 .78이었으며,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87이었다.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

를 측정하기 위해 Ahn 등(2019)이 Belmont 등

(1992)의 Teacher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TASCQ)를 한글로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참고해서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의 수준을 측정하였다(예: Ahn et al., 

2021; Katz et al., 2010; Leenknecht et al., 2017). 

총 3요인, 18문항이며, 자율성 지지 7문항(예: 

‘담임선생님은 내 아이디어에 귀 기울이신다’), 

구조 4문항(예: ‘내가 만약 문제를 풀지 못할 

때, 담임선생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신다’), 관여 7문항(예: ‘담

임선생님은 나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주신다’)

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리커트 형식(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으로 측정했으며, 총점

이 높을수록 학생이 자신의 담임교사가 욕구

지지적 행위를 더 많이 했다고 지각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Ahn 등(2021)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89였다. 본 연구에서 

자율성 지지의 내적 일치도는 .74, 구조의 내

적 일치도는 .73, 관여의 내적 일치도는 .89였

으며,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91이었다. 

  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만족

  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이은주(2020)가 Chen 등(2015)의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and Frustration 

Scale(BPNSFS)를 한국의 청소년에 맞게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기본심리욕구 만족

과 좌절 척도를 사용했다. 이 중 기본심리욕

구 만족을 측정하는 3요인(총 12문항)을 사용

했으며, 각각 자율성-만족 4문항(예: ‘나는 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유

능감-만족 4문항(예: ‘나는 주어진 일을 잘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관계성-만족 4문항

(예: ‘나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낀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리커트 형식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으로 측정했

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학생의 기본심리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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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은주

(2020)의 연구에서 자율성-만족의 내적 일치도

는 .87, 유능감-만족의 내적 일치도는 .92, 관

계성-만족의 내적 일치도는 .91이었으며,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 

자율성-만족의 내적 일치도는 .71, 유능감-만족

의 내적 일치도는 .72, 관계성-만족의 내적 일

치도는 .78이었으며,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

는 .86이었다. 

  학생의 학업소진

  학생의 학업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Shin 등

(2011)이 Schaufeli 등(2002)의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MBI-SS)를 한글로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했다. 총 3요인, 15문

항이며, 탈진 5문항(예: ‘나는 공부 때문에 마

음이 너무 메마른 느낌이다’), 냉소 4문항(예: 

‘나는 공부가 미래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

다’), 무능감 6문항(역문항; 예: ‘나는 학업 목

표를 성취할 때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은 마

음이 생긴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리커트 

형식(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으로 측

정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학생의 학업소진

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Shin 등

(2011)의 연구에서 탈진의 내적 일치도는 .86, 

냉담의 내적 일치도는 .82, 무능감의 내적 일

치도는 .82였다. 본 연구에서 탈진의 내적 일

치도는 .78, 냉담의 내적 일치도는 .77, 무능감

의 내적 일치도는 .81이었으며,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85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6.0과 R 4.1.2를 사용했다. 기술통계와 변인 

간의 상관은 SPSS 26.0을 통해서 분석했다. 학

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과 학생의 학업소진 

간의 관계와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욕구지

지적 교수행위 및 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만

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R 4.1.2의 

lavaan(Rosseel, 2012) 패키지를 활용한 구조방

정식 분석을 실시했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분석하기 위해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한 후 

10,000번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했다(Preacher 

& Hayes, 2008).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 변인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변

인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의 절

댓값이 2를 넘거나 첨도의 절댓값이 2를 넘은 

변인이 없었기에 정규성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Garson, 2012). 추가로 동일방법편의를 탐지하

기 위해서 Harman(1976)의 단일요인검증을 

주축요인추출법을 사용해서 실시했다. 검증 

결과, 설명력이 가장 큰 요인은 총분산의 

22.19%를 설명했으며, 이는 50%라는 일반적인 

위험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

의 위험성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Fuller et al., 2016; Podsakoff & Organ, 1986).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의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모든 주요 연

구변인은 상호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

었다.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은 학생

이 지각한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r = 

.58, p < .01)와 정적인 상관을, 학생의 기본심

리욕구 만족(r = .24, p < .01)과 정적인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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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D 1 2 3

1.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 3.41 0.57 -

2.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 3.51 0.65 .58** -

3. 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만족 3.75 0.56 .24** .31** -

4. 학생의 학업소진 3.12 0.62 -.14* -.33** -.50**

주. N = 298. *p < .05, **p < .01. 

표 1. 주요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

을, 그리고 학생의 학업소진(r = -.14, p = .02)

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는 학생의 기본심

리욕구 만족(r = .31, p < .01)과 정적인 상관

을, 그리고 학생의 학업소진(r = -.33, p < .01)

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학생

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학생의 학업소진(r = 

-.50, p < .01)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생

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 학생의 기본심

리욕구 만족, 그리고 학생의 학업소진을 포함

한 4요인 모형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모델 적합도 지수는 comparative fix 

index(CF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그리고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SRMR)를 사용했다. 모델 적합도의 기준

은 CFI ≥ .95, RMSEA ≤ .06, SRMR ≤ .08

일 경우 모델의 적합도가 좋다고 간주했고, 

CFI ≥ .90, RMSEA ≤ .10, SRMR ≤ .10일 

경우 수용 가능한 적합도로 보았다(Browne 

& Cudeck, 1993; Quintana & Maxwell, 1999; 

Weston & Gore, 2006). 분석 결과, 4요인 모형

의 적합도는 χ2(48) = 180.13, p < .01, CFI = 

.91, RMSEA = .096, SRMR = .07로서 수용 가

능한 적합도로 나타났다.

  이 4요인 모형은 모든 변인을 하나의 요인

에 포함시킨 1요인 모형보다 적합도가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Δχ2(6) = 501.16, p < .01. 

또한 이 4요인 모형은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과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를 하나의 요인에 포함시킨 3요인 

모형보다도 적합도가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Δχ2(3) = 180.13, p < .01. 

구조모형 및 매개효과 검증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과 학생의 학업소진 

간의 관계를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욕구지지

적 교수행위(매개변인 1)와 학생의 기본심리욕

구 만족(매개변인 2)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구조모형을 통해 분석했다(그림 2 참고). 학생

의 나이, 성별, 종교, 학교유형은 각각 매개변

인과 종속변인과의 경로를 설정함으로써 통제

했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χ2(84) = 218.52, p 

< .01, CFI = .91, RMSEA = .07, SRMR = .06

로서 측정모형과 마찬가지로 수용 가능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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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χ2 df CFI RMSEA
RMSEA 90% 신뢰구간

SRMR
하한 상한

연구모형 218.52 85 .91 .07 .06 .09 .06

주. N = 298. 

표 2.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주. N = 298. **p < .01.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이다. 간결성을 위해서 통제변인은 그림에서 생락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및 경로계수

합도로 나타났다. 모든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

수로 보고하였다. 구조모형의 간접효과는 표 3

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

과 학생의 학업소진 간의 직접관계는 0차 상

관계수과 달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β = .15, p = .11). 따라서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과 학생의 학업소진 간에 부

적인 직접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은 지

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은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와 정적으로 유의한 직접관계가 있었

으며(β = .70, p < .01),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는 학생의 학업소진과 부

적으로 유의한 직접관계가 있었는데(β = -.34, 

p < .01),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가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과 

학생의 학업소진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

함으로써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과 

학생의 학업소진 간에 부적인 간접관계가 형

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1, 95% CI: 

-.35, -.08). 이에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

식이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

행위를 통해서 학생의 학업소진과 부적인 간

접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학생의 학업소

진은 부적으로 유의한 직접관계가 있었다(β 

= -.67, p < .01). 또한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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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경로 간접효과계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 →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 → 학생의 학업소진
-.21** .07 -.35 -.08

2.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 →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 → 학생의 기본심리욕

구 만족 → 학생의 학업소진

-.16** .04 -.22 -.09

주. N = 298. 부트스트래핑 횟수: 10,000번. **p < .01. 간접효과계수는 표준화 계수이다.

표 3. 구조모형의 간접효과

욕구지지적 교수행위(매개변인 1)와 학생의 기

본심리욕구 만족(매개변인 2) 간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직접관계가 있었으며(β = .34, p < 

.01),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과 학생

의 학업소진 간의 부적인 간접관계가 학생이 

지각한 욕구지지적 교수행위(매개변인 1)와 학

생의 기본심리욕구 만족(매개변인 2)이 순차적

으로 매개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β = -.16, 95% CI: -.22, -.09). 이에 학생이 지

각한 교사의 소명의식이 학생이 지각한 교사

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와 학생의 기본심리

욕구 만족을 통해서 학생의 학업소진과 부적

인 간접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

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학생

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과 학생의 학업소

진의 관계 및 그러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기제로서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와 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매개

역할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개변인이 포함된 구

조모형에서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과 

학생의 학업소진 간의 직접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명의

식과 소진이 서로 직접적인 부적 관계를 나타

냈다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

지만(Chael et al., 2017; Zhang et al., 2020), 이

는 본 연구가 다른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자신

이 지각한 소명의식이 아닌 타인이 평가한 소

명의식을 변인으로 사용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후술하듯이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식이 두 개의 매개변인을 통해 학업소

진과 간접관계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학생 입장에서 관측 가능한 교사와의 뚜렷

하고 구체적인 상호작용, 즉 욕구지지적 교수

행위와 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같은 메

커니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바를 시사한다. 

  둘째,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

수행위를 통해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소명의

식과 학생의 학업소진 사이의 부적인 간접관

계가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자신의 담임 교

사가 가진 소명의식을 더 높게 평가했을 때 

교사가 욕구지지적인 행동을 더 많이 했다고 

느꼈으며, 이에 따라 학업소진은 더 낮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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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의 

소명의식이 개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

다고 밝힌 기존의 선행연구를 지지하며(Dalla 

Rosa et al., 2018; Park et al., 2018; Xie et al., 

2019),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와 학생의 

학업소진 간에 부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바이다(Adie et al., 

2008; Kaplan & Madjar, 2017; Salmela-Aro et al., 

2009). 또한 이 결과는 교사의 소명의식이 교

사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라는 기제를 통해 

학생의 학업소진에 보호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

수행위와 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직접관

계는 정적으로 유의했으며, 학생이 지각한 교

사의 소명의식과 학생의 학업소진 사이의 부

적인 간접관계가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욕구

지지적 교수행위(매개변인 1)와 학생의 기본심

리욕구 만족(매개변인 2)이 순차적으로 매개하

는 것을 통해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욕구지

지적 교수행위와 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만족 

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밝힌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바이며(Adie et al., 2008; Ryan & Deci, 

2020; Stroet et al., 2013; Taylor & Ntoumanis, 

2007),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소진 간의 부적 

관계를 제안한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다

(Cho & Jeon, 2019; Sulea et al., 2015; Van den 

Broeck et al., 2008, 2016). 또한 욕구지지적 교

수행위가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통해 학생에

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Jang 등

(2009)과 Ahn 등 (2021)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

지하며, 기존 연구에서는 제시한 적 없는 욕

구지지적 교수행위의 선행요인으로 교사의 소

명의식을 새로 제시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추가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비록 본 연구는 학생 관점으로 이루어

졌기에 교사 본인이 측정한 교사의 소명의식

에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제한이 있지만, 본 

연구는 교사의 소명의식이 가지는 영향력이 

비단 교사 자신만이 아니라 교사가 지도하는 

학생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한 것

에 그 의미가 있다. 특히 그동안 소명과 관

련된 연구 분야에서 타인의 소명의식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직장 환경

에 초점이 맞춰졌었는데(예: 박지영, 손영우, 

2018; Xie et al., 2019), 본 연구는 국내 고등학

생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제시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교사의 소명의식과 학

생의 학업소진의 관계는 단순히 교사가 소명

의식을 가지는 것, 즉 교사의 마음가짐만을 

통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학생 측에서 인지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

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에 의미가 있

다. 구체적으로 소명의식이 높은 교사는 학생

과 신뢰 관계를 맺는 등 학생의 기본적인 심

리욕구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행위를 더 높은 수준으로 하며, 이러한 구체

적인 행동을 통해 학생의 학업소진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소명의식은 때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Choi et al., 2020; Dalla Rosa & Vianello, 

2020). 특히 교사의 지나친 학업요구가 학업소

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에 교사의 소명의식

이 높은 것이 오히려 학업소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조수

현 외, 2018).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

보면 학생이 보았을 때 소명의식이 있는 교사

는 학생의 욕구를 지지하는 교수행동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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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학생의 기본적인 심리욕구를 만족

시켜 결론적으로 학생의 학업소진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욕구지지적 교수

행위의 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은 소명수행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소명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명을 행

동으로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Duffy 등

(2018)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가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인 2021년에 

수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사의 소명의식

과 학생의 학업소진 간의 관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비교적 제한

적인 시기에도 확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 현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학생의 학업소진을 예방 혹은 완화하는 

보호요인으로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교

사의 소명의식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된 만큼 교사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소명

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소명의

식은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Dalla Rosa 등(2019)은 종단연구를 통

해 명확한 직업 정체성과 가족 혹은 지인을 

통한 사회적 지지가 이후의 소명의식 수준을 

정적으로 예측함을 밝힌 바 있다. 물론 직업 

정체성 같은 경우 개인이 가진 여러 가지 특

성과 경험에 따라 형성되기도 하지만, 사회나 

조직이 어떠한 기대를 하는가 혹은 어떠한 역

할을 부여하는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Meijers & Lengelle, 2012). 따라서 교사들이 

명확한 직업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직업에 대해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들이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 

간의 상호지지적인 관계를 독려할 필요도 있

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교사가 자신의 직업을 

통해 더욱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의 매개

효과가 확인된 만큼 이를 증진하기 위한 방법

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욕구지지적 교수행

위의 수준 또한 소명의식처럼 환경적인 작용

에 영향을 받는데, Langan 등(2015)은 코치들의 

욕구지지적 행위를 증가시키기 위한 개입 프

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12주 간의 프로그

램 진행 후, 독립적인 평가자의 측정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가한 코치들이 참가 전보다 욕

구지지적 행위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들을 위한 욕구지지적 교수행위 관련 

개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교사의 욕구

지지적 교수행위를 증가시키는 방법 중 하나

일 것이다. 

  본 연구는 교사의 소명의식이 학생에게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에 기여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첫 번째로,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인과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인 연

구에 기반해 변인 간 관계를 설정 및 검증하

였으나, 변인 간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파악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측정하는 종단연

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학생의 자기보고 방

식만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했기 때문에 동

일방법편의로 인한 문제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록 Harman(1976)의 단일요인검

증을 통해 동일방법편의의 위험성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Harman의 검증법이 

동일방법편의를 완벽하게 탐지할 수는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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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방법을 더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Fuller et al., 

2016). 특히 교사의 소명의식과 교사의 욕구지

지적 교수행위는 학생이 지각하는 정도를 통

해서만 측정했는데, 비록 동일한 측정방식을 

사용한 선행연구가 다수 존재하지만 학생이 

인식하는 교사 행위의 수준과 교사가 보고하

는 행위의 수준이 완전히 같지 않을 수도 있

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Rocchi & 

Pelletier, 2018; Stroet et al., 2013; Xie et al., 

2019).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와 관련된 

71편의 논문에 대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진행

한 Stroet 등(2013)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사

의 자기보고 혹은 제삼자의 관찰보고보다 학

생이 지각한 수준을 측정방식으로 채택했을 

때 교사의 욕구지지적 교수행위가 학생의 학

업열의 및 동기와 더 일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어

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지는 물론, 측정 

및 분석방식(예: 다층모형)에 따라 결과의 양

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는 욕구지지적 행위와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다루었지만 욕구좌절적 

행위와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다루지 않았다. 

자기결정이론에 의하면 기본심리욕구 및 욕구 

관련 행위는 구체적으로 만족과 좌절로 나뉠 

수 있다(Ryan & Deci, 2020). 기본심리욕구 만

족은 긍정정서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변인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기본심리욕구 좌절은 

부정정서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변인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Van den 

Broeck et al., 2016), 이러한 양상은 욕구지지

적, 혹은 좌절적 행위에도 일치하게 나타났다

(Burgueño & Medina-Casaubón, 2021). 비록 본 

연구는 교사의 소명이라는 긍정적인 선행요인

이 미치는 영향을 중점으로 보고자 했기에 욕

구 좌절이라는 요소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욕

구 좌절이 욕구 만족만으로는 설명하지 못하

는 부분을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명과 교사의 행위가 학생에게 미치

는 영향을 다각도로 보기 위해서 후속 연구에

는 좌절이라는 요인을 포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비록 통제변인에는 포함하였지

만 본 연구는 학교유형과 같은 학생의 환경적 

요인이 구체적으로 변인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학생의 학교유형 혹은 기타 학업 환경적인 변

인에 따른 차이보다는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

의 소명의식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보고자 했

기에 그러한 선택을 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학생의 학업 환경적인 변인이 학생의 학업소

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것도 의

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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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u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analyze data from 298 high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perceived teachers’ calling and students’ academic burnout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student-perceived need-supportive teaching and students’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student-perceived teachers’ calling was not directly related to 

students’ academic burnout and that student-perceived need-supportive teaching mediated the indirec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perceived teachers’ calling and students’ academic burnout. 

Furthermore, student-perceived need-supportive teaching and students’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sequentially mediated the indirec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perceived teachers’ calling and 

students’ academic burnout.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based on thes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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